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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의 마음에 스며드는 독물    17-09-01

요즈음 젊은이들은 기성세대를 무시하거나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현상이 뚜렷합니다. 젊은이들은 애국심, 도덕성, 영예, 자립 등의 단어와 개념을 낡고 고리타분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전공을 하지 않으면 경제의 기본 원리를 아무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국가의 헌법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소년이 성장하여 남자다운 남자가 되고 소녀가 성장하여 여자다운 여자가 되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랍니다. 젊은이 중 이런 제목에 관하여 상당히 알고 있으면 이는 분명히 이들의 부모가 노력을 하거나 반 강제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회가 한 때는 학교에서, 교회에서, 또는 연예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덕과 가치관을 가르쳤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자들은 점점 진보 성향을 갖게 되어 과거의 신념들은 거의 모두가 나쁘고 후진적이라고 가르칩니다. 미국에서만 해도 1970년 대에 30세에서 40세의 결혼한 성인 중 13%만이 결혼한 상대가 아닌 이성과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90년 대에는 이 숫자가 27%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였던 고 앤드류 부라잇밧  (Adnrew Breitbart)씨는 말한 바 있습니다. “정치는 문화에서 흘러 내리는 하류이다.” 학교와 연예계, 특히 음악과 영화들이 진보성향에 젖어들어 있고 젊인이들은 쉬지 않고 학교, 연예프로그램, 및 정치인들로부터 소위 진보이념으로 두뇌를 채우고 있으니 요즈음의 젊은이들 중 51%가 자본주의를 신봉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놀라운 형상이 아닙니다. 노만디 상륙 작전이나 인천 상륙 작전을 긍지를 갖고 노년 층이 젊은이들에게 이야기 해주면 그들은 고리타분하다고 자리를 떠버립니다. 성적 순결을 포함한 도덕성을 말하면 젊은이들은  도덕은 옳고 그릇됨을 판단할 것을 강요하기 때문에 도덕관념 자체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도덕을 말하자면 흑백 논리를 물타기 할 수 없습니다. 임신을 한 여자가 “나는 쪼끔 임신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도덕과 비도덕은 분명합니다. 오늘 날의 장치인들도 도덕관념을 회색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자는 그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게으른 자가 부지런 한 자와 동등한 보상을 받는다면 그건 공의가 아닙니다 60년 대에 우리 젊은이들은 우주비행을 할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날의 젊은이들은 종 심하게 말해서 남성 화장실을 이용할 찌 여성화장실을 이용할 찌 또는 무성 화장실을 이용할 찌를 생각하는 경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남자가 “나는 여자다”라고 선언하면 그로 하여금 여자 화장실을 시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사회의 흐름을 방관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전통적인 가치관을 자녀들의 두뇌에 심어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지금보다 더 필요한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끝
